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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'16.8.19.(금), 매일경제, “1300조 가계빚 쌓이는데...

부처간 핑퐁게임”제하 기사 관련

< 언론 보도내용 >

□ 매일경제는 ‘16.8.19일자 가판 「1300조 가계빚 쌓이는데...부처간

핑퐁게임」 제하의 기사에서,

ㅇ ‘정부가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한 연장 등 가계부채 증가 억제

방안을 모색하고 있고’

ㅇ ‘상호금융권의 토지ㆍ상가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최저한도(50%),

최고한도(80%)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며’

ㅇ ‘제2금융권 신용대출 소득심사 기준을 강화해 적정 대출을 유도

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’라고 보도



< 해명 내용 >

□ 관계기관 합동 ‘가계부채 관리 협의체’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

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.

ㅇ 다양한 대안들에 대하여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

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.

ㅇ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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